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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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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제퍼슨 (Thomas Jefferson)은 미국의 제 3대 대통령이었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만 아니고 현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교육자이었고 외교관이었으며 또한 발명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암상은 죠지 워싱톤, 아브라함 링컨, 및 테오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과 함께 사우스 다코타 주의 러쉬모어 산에 조각되어 있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수 많은 미국인들이 그에게 존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실화는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소탈한 인품의 소유자인 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아주 허름한 농부의 옷을 입고 볼티모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려고 했을 때 호텔 주인인 보이든 (Boyden)이라는 사람은 그가 미국의 부통령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허름한 옷차림만으로 판단을 하고 방이 없다고 거절하여 제퍼슨 부통령을 내보냈습니다.  제퍼슨 부통령이 그 근처의 한 호텔에 방을 잡고 들어가려 했을 때 뒤늦게 실수를 한 것을 알게 된 보이든씨는 즉시로 직원을 보내서 자기의 사과를 전달하고 어서 되돌아 오셔서 방을 필요한 대로 사용하시라는 말을 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난 후에 제퍼슨 부통령은 보이든이 보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농부에게 줄 방이 없는 호텔이라면 부통령에게 줄 방도 없어야 겠지요.” 


제퍼슨씨가 다통령이 된 후에 그는 말을 타고 워싱톤 교외로 나갔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말에 관한 한 전문가이었습니다. 승마술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타고 한 교차로에 도착을 했을 때  말 장사를 하는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말이 매우 좋은 말인 것을 알아 채린 그는 그 말에 타고 있는 분이 대통령인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제퍼슨 대통령에게 그 말을 팔라고 좋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는 역시 전문가 답게 말의 나이와  가치를 말하면서 충분한 값을 지불할 터이니 그 말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장사는 말장사들이 사용하는 속어와 쌍 소리를 섞어서 협박하듯 말을 팔라고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고급 장화까지 끼어 주겠다는 제언과 값을 훨씬 더 올려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제안을 다통령은 거절했습니다.


화가난 말장사는 대통령이 타고 있는 말의 엉덩이를 채찍으로 후려 때렸습니다. 놀란 말은 펄쩍 뛰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말에서 떨어졌을 텐데 제퍼슨 대통령은 승마에 능숙한 분이었는지라 말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렸습니다. 말장사도 자기의 말에 타고 대통령과 경주를 하다시피 나란이 달렸습니다. 나란히 달리면서 그말장사는 대통령이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대통령을 비난하기 사작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안색도 변하지 않고 말장사가 퍼붓는 대통령에 관한 비난을 잘 듣기만 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 도달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그 말장사에게 잠시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말 장사는 “당신이 이 관저에 사십니까?”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대통령에게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뭐입니까?”고 물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고 대통령이 대답을 하자 그 말 장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죤즈입니다.”고 말한 후 그 말장사는 채찍을 자기의 말에 가하고 
쏜살 같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멀리 사라지는  말 장사의 모습을 제퍼슨 대통령은 약간의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다가 백악관으로 들어갔다는 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제퍼슨 대통령의 이런 소탈한 인품은 후세에 길이 길이 존경을 받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미국은 비록 역사가 짧지만 세계 제일의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끝
